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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시 사 항

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,

그 화해조서의 효력

판 결 요 지

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

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

것이므로,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

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

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.재판상 화해에 있어서

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

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,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

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

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



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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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  문

【원고, 피상고인】 이◎걸

【피고, 상고인】 이×지

(소송대리인 변호사 나▣인)

【원심판결】 서울북부지법 2005. 2. 2. 선고 2004나3800 판결

주  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.

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  유

직권으로 본다.

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

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

것이므로,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

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

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( 대법원 1982. 3. 9. 선고

81다1312 판결, 1997. 9. 5. 선고 96후1743 판결 등 참조). 기록에 의하면, 원ㆍ피고 사이의

서울고등법원 2004나63127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의 원심판결선고 이후인 2005. 2. 22.

작성된 화해조서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

수 있으므로, 이로써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.



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, 민사소송법 제437조

제1호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

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며,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

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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